
무역규제 강화로 국내기업 “수난”
수입규제 조치 122건 달해 … 코오롱 삼성전자 1조원대 손배 규모

유럽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까지 위축되면서 세계적으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.

특히, 국내기업들은 2012년 들어 <수난의 해>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당했다.

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무역규제는 채산성 악화와 주가하락,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경로를 거

치면서 국내경제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.

7월 반덤핑,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이 적용받

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달했고, 수입규제와 관련

한 신규 제소건수는 상반기 16건으로,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

대치이다.

가전제품, 자동차,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

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.

프랑스 정부는 현대·기아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를 유럽연합

(EU)에 요청했고, 브라질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

고 있다.

국내기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

세장벽에도 발목을 잡혀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증가하

는 추세이다.

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“삼성전자와 코오롱의 배상액 규모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

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”라며 “최근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한국은 규제하기보다

는 당하는 입장”이라고 말했다.

세계적인 무역규제 강화로 국내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.

전문가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으로 무역장벽을 돌파하는 <정공법>을 제안했다.

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“수입규제를 뛰어넘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금보다 더

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”고 강조했고,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“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신재생

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”며 “한국도 2020년부터

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“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기술(IT), 자동차 등 대표 수출기업들이

선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내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”라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9/03>


